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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뉴딜로 완성한 백가지 맛, 백가지 즐거움

- 1. 17(월). 경기 화성시 백미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촌뉴딜 300사업*의 경기도 지역 첫 결실인

화성 ‘백미항 어촌뉴딜 사업’ 준공식을 1월 17일(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국 300개의 어촌‧어항에 대해 어촌 필수생활 기반시설(SOC)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백미항은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 주민들의 노력에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이 더해져 2018년까지만 해도 매년 10만 명 정도가 다녀가는

인기 높은 어촌체험마을이었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화되고, 체험프로그램도

갯벌에서 조개 캐기를 비롯한 단순한 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방문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체험객 수 : (‘17년)97천명 → (’18)106천명 → (‘19)77천명 → (’20)46천명 → (‘21)29천명

이에 해양수산부는 백미리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맛과 체험이 있는 새로운

백미리를 어촌뉴딜300사업으로 기획했다. 우선 ‘백가지 맛, 백가지 즐거움,

백미리’라는 고유 브랜드를 만들어 마을에서 생산되는 해조류를 활용한 젤라또,

바지락 크림샤를로트 등 특화 음식을 개발하였다. 또한, 백미리를 찾는 사람

들이 바다와 일몰을 감상하며 잠들 수 있고, 바지락, 새꼬막, 미역 등 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계절 3첩 아침 식사까지 즐길 수 있도록 노후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여 ‘B&B하우스’를 만들었다. 이와 동시에 방문객들이 더 편안하게

‘B&B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도 실시하였다.

마을 주변 환경도 대폭 정비하였다. 수산물 판매장과 주차장, 휴식공간이

뒤섞여 혼잡했던 배후 부지는 주민공동이용 시설 및 여가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또한, 마을 외곽의 유휴 부지에 ‘백미 힐링마당’을 조성하여

단순 갯벌체험에서 벗어나 캠핑, 머드·염전체험 등 다양한 자연생태 휴양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백미리 마을은 어업, 가공, 유통, 관광 등이 접목된

융·복합 6차산업을 선도하는 어촌마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준공식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서철모 화성시장,

송옥주 국회의원과 마을주민 등 50여 명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최근 마지막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50개소를 발표

하여 총 300개소의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후속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신규 인구 유입, 어촌 생활서비스 지원을 강화한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낙후된 어촌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소멸 등 어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백미리가 다시

관광객이 많아지고, 활력 넘치는 마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촌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도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백미항 어촌뉴딜사업 계획



참고 2  백미항 준공사진

백미항 전경

B&B하우스



주민공동이용시설

가족단위 여가놀이시설


